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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나는 다시 도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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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는 노력을 값진 것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노력할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보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조이 디 존스가 인용, 

“특별히 고귀한 부름”,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16쪽.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레이나는 학교 전단을 다시 

읽었어요. 수필 대회: 1등에게는 

뉴욕시 무료 여행권을 드립니다!

레이나가 사는 지역의 학교 학생을 

위한 백일장이었어요. 레이나는 

뉴욕시에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뚝 솟은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근처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런 모습을요. 레이나는 뉴욕에 가고 

싶었어요!

제인 초트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1등이 누구인지 확인해 볼 생각에 신이 

났어요. 아마 머지않아서 레이나는 

뉴욕으로 가게 되겠지요!

“100명이 넘는 학생이 참가했어요.” 

교실 앞에 선 라이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필을 제출해 준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레이나는 설레서 가슴이 뛰었어요.

“1등은 우리 학교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레이나가 전체 

5등 안에 들었어요.” 

축하한다, 레이나.” 

라이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이나는 반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웃음을 지었지만, 속은 쓰라리기만 

했어요. 전체에서 5등 안에 들었다 해도 

1등에 비하면 부족한 성적이었으니까요. 

뉴욕을 보려는 꿈은 사라져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레이나는 부모님이 

계신 주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가 1등이 아니래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제가 잘하는 것만 할래요.” 

레이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1등을 놓쳐서 속상하겠구나.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네가 자랑스러운걸.” 아빠가 

레이나 옆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몇 년 전에 직장을 잃었던 것 

기억하니?”

레이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한 

군데도 붙지 못했지. 그때 

얼마나 낙담했는지 몰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레이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너 꼭 참가해 봐.” 시드니가 

말했어요. “우리 학년에서 네가 글을 

제일 잘 쓰잖아.”

시드니의 말에 레이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수필을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몰랐지만, 참가해 보고 싶었어요.

방과 후에 레이나는 책상에 

앉았어요. 탁, 탁, 탁. 레이나는 

연필로 종이를 두드리며 무엇을 쓸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수필을 다 쓰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엄마의 

도움을 조금 받은 후, 이만하면 

백일장에 내도 되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몇 주가 흐른 

뒤, 레이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레이나가 말했어요.

완벽한 직장을 찾았지. 아빠가 

계속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직장을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엄마가 레이나의 등을 

쓸어 주며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잡지사에 

글을 보냈는지 아니? 그리고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 글이 실리는 걸 보고 싶다면 

포기할 수 없지. 글쓰기는 엄마한테 

중요하거든. 그래서 계속 시도하는 

거야.”

레이나는 부모님이 언제나 모든 

일을 잘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두 

분도 거절을 당하셨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어요.

레이나는 여전히 속은 상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다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건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건 

하늘 아버지께서 레이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레이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레이나는 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고, 심지어 당장 잘하지 

못했던 일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대회에 다시 참가할 

거예요.” 레이나가 말했어요. 대회에서 

1등을 놓쳤다고 해서 자신의 꿈을 끝내 

버릴 필요는 없어요.

레이나는 책상으로 가서 연필을 

집어 들었어요. 글을 쓰는 건 꽤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탁, 탁, 탁. 자, 

이제 레이나는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써 

나갈까요? ●


